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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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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재 성장은 지난 수십년 동안 무기력한 편이었습니다.정치적으로 중립인 의회 예산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경제는 1950년부 2,000까지는 연간 3% 중간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러나 2,000연대에 들어 와서는 2% 하반을 기록했고 2,009 ㅡ이후로는 1.7%의 저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성장의 원인으로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인 투자심리의 위축을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본결핍이라면  저 성장이 불가항력이라고 하겠지만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은 유래 없는 고액이라고 하니 이런 저 성장의 원인은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책이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경재의 활력은 정부를 키운다는 사실을 의심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작으면 작을수록 경제 성장의 촉진력으로 작용하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정론압나더, 경제는 기업이 카우는 것이지  정부가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란 기업이 키우는 경제에 얹혀 사는 존재입니다.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유럽 제국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 같이 복지라는 정치적 사탕발림인 포퓰리즘의 정책 때문에 경제성장이 죄초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만 보다라도 40세 정도에서 은퇴하는 경관들이 은퇴전에 바는 연봉을 그대로 받으면서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합니다.  세금으로 생활하면서 생산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인구가 많으면 많을 수록 경제는 약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국가나 사회이든지 참으로 도움이 꼭 필요한 인구층은 국가나 사회가 도와야 하겠지만 건전한 인구층이 세금을 축내는 체재하에서는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가장 손쉽게 경제를 키우려면 기업이 벌어드리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낮춰야 합니다. 현제 뒤늦게 깨달은 유렵 국가들은 법인세를 앞다투면 내리고 있습니다 기업에게 부과하는 소득세를 낮추거나 없애면 당연히 투자심리가 촉진될 것이며 경제는 건전히 성장할 것입니다. 이미 타계하신 노벨 경제학 상을 받은 밀튼 프리드맨 박사는  주장했습니다. “기업에게 부과하는 법인세를 없애라”고 .그가 주장한  이론적 바딩은 아주 간단힌 원리로 시작됩니다.  그의 이론적 주장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은 투지자들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소득은 투자자자들의 소득입니다. 투자자들은 당연히 그들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면  이는 이중과세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케네디 대통령과 레이건 대 통령은 법인 세뿐만 아니라 일반 소득세도 낮춰서 유례없는 세입증가를 보였습나다. 세금을 낮추면 고용베이스가 늘어 나기 때문에 납세자의 수가 증가합니다. 미국에서 법인세를 아주 없애기가 어렵다 해도 올리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바마 이전에는 미국의 법인세율이 15%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 중반으로 법인세를 올린 후  경제성장률은 1.7%로 하락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장치인들은 득표를 위해 사탕발림 처럼 복지혜택을 퍼주려는노력을 줄이고 일반 투자 심리를 촉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지름길로 감세정책보다 유효한 정책은 없을 것입니다.  끝 
